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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 ( 요한 2,13-25 참조 )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곳, 당신의 영이 머무시는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하

느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님의 성체가 모셔져 있고 세례성사를 통해 받은 성령께서 머물고 계시니, 우리

는 걸어 다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장사치들과 환전꾼들을 쫓아내어 주시기를 주님께 청합시다. 

제1독서   탈출  20,1-17           제2독서   1코린  1,22-25           복       음   요한  2,13-25

입 당 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화 답 송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오늘의 전례

엘 그레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리스도』 (1570) 

캔버스에 유채, 미네아폴리스 미술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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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는 가라

   어느덧 사순 3주일입니다. 지난 재의 수요

일,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는 머리에 흰 

재를 받으며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

아갈 것을 기억하라.”(창세 3,19 참조)는 말씀

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

던 관성에 젖어 이 말씀마저도 매년 듣고 지나

가는 통과의례로 생각하며 그저 살던 대로 살

아갑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

니라고’ 기어이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제발 말 좀 들으라고, 제발 네 생각대로 하

지 말고 하느님 아버지의 생각을 먼저 좀 살피

라고, 제발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느님 아버지

의 뜻을 먼저 좀 헤아려 보라고 오늘 예수님께

서는 기어이 우리에게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성전은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는 곳이 아니

라 하느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곳이라고, 성전

은 사람의 뜻을 드높이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

의 뜻을 드높이는 곳이라고, 성전은 사람의 판

단을 내세우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의 판단을 

내세우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채찍을 휘두르십

니다.

   성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느님의 자비

를 느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곳이기 때문입니

다. 성전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느님께

로 나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 돋보이는 곳에서는 하느님을 찾을 수 없습

니다. 그래서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

져야”(요한 3,30)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

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내게 주어진 어떤 고통

이나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

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

음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음으로써 사람을 살

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서 알맹이(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

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

중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을 실

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것은 

입(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손

과 발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는 1967년에 나온 『52인 시집』 에 

수록된 신동엽 시인의 시 제목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막 폐막되고 냉전이 

한창이던 1968년, 마치 앞날을 내다본 듯한 

영화 한 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부의 신

발(The Shoes of the Fisherman)>이라는 제

목의 이 영화는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총출동

한 대작으로, 그 주제는 “자, 이런 분이 교황님

이 되면 어떨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막 풀려난 

키릴 파블로비치 라코타 주교(앤소니 퀸)는 생

각지도 않게 로마로 불려와 추기경으로 임명됩

니다. 교황님이 갑자기 선종하시는 바람에 라

코타 추기경은 임명받자마자 교황 선거에 참가

하게 됩니다. 두 명의 후보가 팽팽한 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일곱 번째 선거에서도 교황이 

결정되지 않자, 추기경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큰 해가 없을 듯하고 세력도 없는 라코타 추기

경을 교황으로 뽑습니다. 졸지(?)에 교황이 된 

라코타 추기경은 교황명으로 자신의 본래 이

름인 ‘치릴로’를 선택하고, 익숙하지 않은 직무

와 권위에 당황하면서도 참신하고 파격적인 베

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자리를 잡아 갑니다. 아

직 대관식도 하지 않았는데 터진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분쟁(1962년의 쿠바 사태에서 본뜬 것

입니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치릴로 교황

에게 중국의 지도자인 펭(모택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과 소련의 지도자인 카메네프(로렌스 

올리비에. 흐루시초프를 흉내 낸 것입니다)는 

교황에게 국제 사회가 실제로 수긍할 수 있는 

평화의 제스처를 요구하는데….

   치릴로 교황

님으로 분장

한 앤소니 퀸

은 좀 어설퍼 

보이면서도 심

장을 직격하

는 특유의 명

연기를 펼칩

니다. 교황청의 청소부나 허드렛일을 하는 직

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 로마 시내를 몰

래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쓰러진 임산부를 돕기 

위해 약국 문을 두드리는 모습, 초상이 났는

데 랍비를 구하지 못한 유태인 공동체의 장례

를 도와주는 모습, 교황관을 쓰지 않고 가마

를 거부하며 교황청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영

화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

니다. 최초의 동구권 교황님을 묘사한 <어부의 

신발>은 국내 TV에서도 수차례 방영된 적이 

있고, 감독인 마이클 앤더슨(<80일간의 세계일

주>와 TV 시리즈인 <도망자 로간>의 감독)의 

고향인 호주에서는 역사상 6번째로 인기 있는 

영화로 남아 있습니다.  

MGM에서 출시한 『어부의 신발』 영화는 키노필름에서 

DVD로 제작하였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미디어 판매 업

체에서 DVD나 다운로드 형태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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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문화 산책

영화로 만들어진 예언
<어부의 신발> -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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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교황청의 청소부나 허드렛일을 하는 직



   아기를 위한 유아 세례 예식 맨 마지막에 ‘열

려라(에파타)’ 예식이 있습니다. 사제가 아기의 

귀와 입을 만지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님,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으니 이 아기도 오래지 아니하여 귀로 주

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하

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점점 귀먹은 사람과 

벙어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돈 잘 벌어서 부

유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에 내 것을 내

어 놓아야 한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도 전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느님 뜻대로 사는 것

에 관심이 없기에 성한 귀와 성한 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어

갑니다.

   마르코 복음에 예수님께서 귀머거리와 벙어

리에게 베풀어주신 기적사화(마르 7,31~37)

가 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말할 수 있

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

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입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기적의 참된 의

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성한 귀와 성한 입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을 

증거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귀로 생

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혀로 

사랑과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이 되기

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

에게서 숨겨져 있지 않고 우리의 눈과 귀를 통

해 세상 가장 어두운 곳에, 세상 가장 낮은 곳

에, 세상 가장 아픈 곳에까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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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눈으로 문화읽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눈과 귀
빛

과

소

금

한승호 베드로 신부 | 원평본당 보좌

신앙의 해 영성사진 콘테스트 당선작(2013년 8월)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보 항아리 속을 절대 봐선 안돼요. 만일 

당신이 본다면 다시는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없게 될 거에요.”

   아내는 늘 선반에 놓인 작은 항아리에 대해 

남편에게 주의를 주곤 하였습니다. 항아리에는 

친정엄마께 물려받은 비밀 조미료가 들어 있다

는 것입니다. 언젠가 남편도 아내가 그것을 뿌

리는 것을 보았는데 가루가 너무 고와서인지 

너무 조금만 사용하기 때문인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십년 넘게 참아온 궁금

증이 아내가 집을 비운 어느 날, 걷잡을 수 없

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다짐을 떠올렸지만 온통 항

아리 속이 궁금했습니다. 삼십년이 흘렀는데 

아내도 이해해 주겠지 남편은 큰맘 먹고 항아

리를 열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에 손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열린 항아리 속을 보

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엔 조미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종이가 접혀져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장모님의 육필서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슨 요리를 하든지 사랑을 

뿌려 넣는 것을 잊지 말아라. 특히 네가 힘들 

때는 이 사랑의 조미료를 사용하도록 해라.” 

   아내가 힘들어 할 때 그 조미료를 

사용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내

는 지치고 힘들 때 엄마가 써주

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조

미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가

족이 행복한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햇

볕  

한

줌

금주의 성인

대구주보 ⑤

항아리 속의 비밀

3월 8일
성 두탁(주교, 로스, 1065년), 성 베레문도(수도원장, 1092년)

성 요한(천주의)(설립자, 1495~1550년), 성 필레몬(음악가, 순교자, 안티노에, 305년경)

3월 9일

성녀 가타리나(수녀원장, 볼로냐, 1413~1463년), 성 도미니코 사비오(증거자, 1842~1857)

성 보사(주교, 요크, 705년경), 성 파치아노(주교, 저술가, 바르셀로나, 310~390년)

성녀 프란치스카(설립자, 로마, 1384~1440년)

3월 10일

성 마카리오(주교, 예루살렘, 335년), 성 심플리치오(교황, 483년)

성녀 아나스타시아(은수자, 6세기), 성 아탈라(수도원장, 보비오, 627년)

성 히멜리노(신부, 비세네켄, 627년)

3월 11일

성 소프로니오(주교, 예루살렘, 638년경), 성녀 아우레아(동정녀, 산 밀란, 1100년경)

성녀 알베르타(순교자, 아쟁, 286년), 성 콘스탄티노(수도원장, 순교자, 스코틀랜드, 6세기경)

성 피르미노(수도원장, 페르모, 1020년)

3월 12일
성 베르나르도(주교, 카푸아, 1109년), 성녀 세라피나(소녀, 토스카나, 1238~1253년) 

복녀 유스티나(동정녀, 아레초, 1319년), 성 테오파네(수도승, 증거자, 시그리아나산, 817년)

3월 13일

성 루데리코(신부, 순교자, 카브라, 857년), 성 마체도니오(순교자, 304년)

성녀 모데스타(순교자, 304년), 성 살로몬(순교자, 857년)

성녀 크리스티나(동정 순교자, 페르시아), 성녀 파트리치아(순교자, 304년)

3월 14일
성녀 마틸다(왕비, 895~968년), 성녀 바울리나(과부, 젤, 1107년)

성녀 아프로디시오(순교자, 아프리카, 5세기), 성 에우디키오(순교자, 741년)

??



◼  2015년 보좌신부 청년사목연수 ◼  대구, 경북 초중고 가톨릭 신자 교장단 모임 미사

주

님

의

몸

⑥ 사순 제3주일

교구 청년국에서 주최한 2015년 보좌신부 

청년사목연수가 2월 24일(화) 오후 2시부터 

25일(수) 오후 1시까지 한티피정의 집에서 열

렸다.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2월 

27일(금) 오후 5시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에

서 대구, 경북 초중고 가톨릭 신자 교장단 모

임 미사를 봉헌하셨다.

박성규 엘리지오

잘 키우고 계십니꺼?

‹  10주간, 2015. 3. 8. ~ 14. ›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우리 모두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사무 14-16장 17 - 19장 20 - 23장 24 - 27장 28 - 31장 2사무 1-4장 5 - 8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 사무엘 1 · 2 』 다섯 부분으로 나눈다면…

① 이스라엘에 닥친 위기와 사무엘(1사무 1-7장): 하느님의 말씀과 현존의 약화 그리고 

외적의 침입과 정치·사회적 혼란의 상황에서 사무엘의 역할

②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1사무 8-15장):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이 사제요 예언자인 

사무엘을 통해 전달되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③ 사울과 다윗의 갈등(1사무 16-31장): 사울과 다윗의 대조에서 다윗의 성공은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의 이끄심을 겸손하게 청하면서 충실히 따르고자 하였기 때문임을 이야기한다.

④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임금이 되는 과정(2사무 1-8장): 계약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오는 등 주님께 대한 신앙을 강화하고 주님께서는 다윗 가문 왕좌의 영원성을 약속하신다.

⑤ 왕위계승 사화(2사무 9-20장): 절대 권력을 쥔 통치자의 잘못이 나라 전체에 가져오는 

혼란과 불행을 이야기한다.  

☞ 이스라엘은 한 인간의 백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있어야 하며 

임금은 하느님의 뜻을 펼치는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3대리구 성경대학 신입생 모집

낮반: 금요일 14:00~16:00

저녁반: 금요일 19:30~21:30

접수문의: 3대리구청, 641-5678

수강료: 1학기당 5만 원(4년 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3.14(토) 14:00 

장소: 예수회 관구본부(서울 마포구)

문의: (02)3276-7715

http://cafe.daum.net/vocsj

더 행복한 부부를 위한 ME주말

329차주말: 3.27(금) 19:30~29(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부부사랑은 성가정의 첫걸음입니다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기간: 3.17(화)~18(수), 효령 하늘집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 하는

주고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서울 삼성산성지 3월 2박 3일 치유대피정

기간: 3.13(금) 18:00~15(일) 15:00

문의: (010)3310-8826 / (02)874-6346

매월 둘째주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제11차 영성 무료 치유 대피정

기간: 3.20(금) 22:00~22(일) 16:00

준비물: 세면, 필기, 미사 도구

문의: 부산교구 성령봉사회 영성의 집

(055)382-9465~6 / 전화접수

2015년 칠곡, 평화의 누릿길

출발: 9:00, 계산성당 / 2만 원(중식포함)

일자: 4.11, 25(토) / 5.9, 30(토) / 6.13(토)

장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구상문학관 등

참조: www.dgpbc.co.kr. 단체신청가능

주최: 칠곡군/대구PBC. 문의: 251-2610

십자가 도예전시회

기간: 3.13(금)~23(월)

장소: 대구 바오로딸서원 2층 갤러리

수익금의 일부는 성모울타리 기부

문의: 425-5185 / (010)2658-5185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2015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취득과정

접수기간: 1.26(월)~3.20(금)

교육기간: 3.24~7.3(매주 화, 목)

교육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문의: 255-7222(교육비: 50만 원)

새빛학교 기초영어한문반 모집

영어개강: 3.12(목) 13:00(주 2회)

한문개강: 3.17(화) 15:00(주 1회)

문의: 476-3100(1호선 교대역)

성경인물과 함께 하는 성경공부

기간: 3.19~6.11(매주 목) 14:00~16: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홈피참조)

수강비: 6만 원(13회기)

신청: 783-9817 / (010)3484-3342

수도전통에따른 렉시오디비나(성독)입문프로그램

기간: 4.18~5.30(매주 토) 14:00~17:00 

장소: 대구파타마병원 마리아홀(4층)

15만 원 / (국민, 645902-04-184941, 이화숙) 

지도: 허가브리엘 신부, 이엘리야 수녀

문의: 이바오로, (010)5399-0669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 등

각종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  대구, 경북 초중고 가톨릭 신자 교장단 모임 미사

성소 | 피정
교육 | 모집

미사안내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3월 9일(월) 11:00 황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9일(월) 11:00 죽도성당

구미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3월 9일(월) 11:00 신평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9일(월) 11:30 범어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9일(월) 11:00 계산성당 해외선교후원미사 3월 14일(토) 11:00 성모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9일(월) 11:00 월성성당 - -

대리구 소식



2015년도 예비신학교 입학 및 개학미사

일시: 3.15(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성당

대상: 1-5대리구 예비신학생 

※ 부모님도 참석 가능하며, 

미사 후 / 학년별, 지역별 

모임 있습니다 

3월 가나 강좌

일시: 3.15(일) 10:00~17:30(9:30접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3.9(월) 14:00

장소: 교구청별관 대회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가톨릭 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

일시: 3.22(일) 19:30, 수성아트피아

예매문의: (010)8996-8675

제11차 영남지역 CPE세미나

일시: 3.14(토) 9:30~16: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주제: 분노조절과 자기돌봄 및 영적돌봄

주최: 대구대교구CPE센터, 성바오로CPE센터

문의: 659-3410 / (010)4143-5508

30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기간: 4.11~5.17(5주간, 매주 토)

※ 5.2(토) 휴강. 5주차 가족피정(1박)

장소: 1대리구 산격성당 / 15만 원

대상: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아버지

주관: 교구 가정담당, 250-3114

대구가톨릭스카우트 대원 모집

신청기간: 3.8(일)~31(화)

참조: 본당게시판 포스터, 카탈로그

대상: 초등 3학년~고교 2학년

문의: 황창현 사무국장, (010)2810-8661

검색: 가톨릭스카우트대구지구연합회 

지성인을 위한 토요신앙특강

일시: 3.21(토) 10:00, 남산동신학대학

주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강사: 장재봉(스테파노)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3.8(일) 15:00 / 회비: 1만 원

강사: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가톨릭근로자회관 수강생 모집

강좌: 스페인어 초급반 

강좌: 교육영성강좌-교육과 수행

- 내용:예수님의 교육과 관상의 충만함

- 강사:황종열(교육신학자, 대가대겸임교수)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하양성당 사무장 채용

서류: 교적사본, 자필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마감: 3.13(금)

문의: 852-2715

약목성당 사무장 채용

서류: 교적사본, 자필 이력서, 

본당신부 추천서

마감: 3.22(일)

문의: (054)974-5055

부활 위문품 신청

군종후원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군 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3.10(화), 접수: 본당사무실

대상: 신자자녀 현역사병(의경포함)

※ 훈련병(교육병 포함), 부사관, 

장교 제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5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청 후문 차량 출입 통제 

기간: 3.2(월)~31(화)

※ 중구청 점토블럭 포장공사

행사 | 모임

교육 | 모집

채용 | 안내

(FM 93.1MHz)  오늘의 강론 3월 9일(월) ~ 14일 (토) 06:50, 18:50 여한준 (롯젤로) 신부


